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아태 이민자에 대한 오바마 의원의 입장 
 

 
 A Strong Record of Support for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s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을 위한 버락 오바마 의원의 지원 활동 내용  

 
 
전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보험 대책: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중 약 240만명은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버락 오바마의원은 그의 첫 임기말에 모든 미국 국민들이 저렴하고도 충실한 내용의 

실용적인 의료혜택을 받을수있는 의료대책 강화를위한 법안서명에 참여했읍니다.  버락 오바마의원의 

의료 계획안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대화와 질병예방의 장려, 그리고 공중보건의 강화로 일반 가정당 

매년 $2,500 까지 의료비 절약에 도움을 주게 될것입니다. 

 

인종분류조항과 차별정책 법안 폐지:  버락 오바마의원은 커뮤니티 활동가와 민권담당 변호사로서, 

또한 여러형식의 인종차별에 대해 투쟁하기위해 선출된 대표자로서 그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왔읍니다.  버락 오바마의원은 일리노이즈주의 주상원 위원회에서 공공서류의 인종분류 조항 

반대를위한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또한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그가 살아오며 겪어온 산 경험들을 계속 활용할것입니다. 

 

이민정책의 개혁:  버락 오바마의원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위해  합법적인 시민으로 살수있는 길을 

제시하고 국경 강화와 이민국의 취약점을 보강 시킴으로써 미국의 이민정책을 새롭게 포괄적으로 

재정비하기위해 앞장서왔읍니다.  버락 오바마의원은 대통령으로서 비 효율적인 이민정책으로인한 

“가족이별 방지”와 “H1-B 비자의 보완”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포괄적인 이민 정책 개정을위해 

힘쓸것입니다. 

 

이민자 자녀를 위한 교육 투자 확대:  버락 오바마의원은 현 정부의 “낙제 학생 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을 재정비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적절하게 책정 할 것입니다. 또한, 이중 언어 교육을 

강력히 학교의 책임 소하에 둘것이며 대학 학자금 보조의 재 편성과 보조금 액수의 증액을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버락 오바마의원은 미국에서 성장한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도 주 거주자와 같은 

학비를 부과 하도록 한, 즉 비혜택 소수민 학생들의 교육과 발전, 그리고 그들의 안정을위한 

“드림법안”을 오래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의원은 드림법안의 후원동료로서 드림법안이 

통과되어 모든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충실한 교육을 받을수 있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스몰 비지니스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은 110만 이상의 스몰 비지니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원은 연방정부가 소수 민족들이 운영하는 비지니스에 투자하거나 

그들에게 기술적인 보조를 공급해주고 또한 융자에 차별을 줄이도록하는 정책을 지원할것입니다. 

 
 

 

 

Learn More about Barack Obama and the AAPI Community at:
aapi.BarackObama.com 

 

Speak up. Tell Barack your story at: 
312-496-6614
 
 

 


